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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산업재산과

과 장 박주연 042-481-8621

사무관 강지숙 042-481-8660

2015년 7월 20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인터넷매체는 7월 19일(일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

올처음, 인천에 전국 5번째 ‘IP창조 Zone’문열어

- 인천시민의 지식재산권 접근 문턱 낮아진다 -

특허청(청장 최동규)은 20일 오전 11시 30분 인천상공회의소(인

천 남동구 논현동)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 ‘IP 창조 Zone’을 개소

한다고 19일 밝혔다.

‘IP 창조 Zone’은 지난해 6월 강원을 시작으로 부산, 대구, 광주

에 이어 인천지역에 5번째로 문을 열게 된다.

‘IP 창조 Zone’은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창업까

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구축된 공간으로, 단계적

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·활용·보호를 도모한다.

창작교실을 통해 발명기법·창업절차·시제품 제작 등을 교육하고,

특허연구실에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아이디어를 고도화한 후, 창

업보육실에서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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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5년 7월 기준, 지난 1년간 전국 4개소에서 창작교실은 279명이,

특허연구실은 189명이 과정을 수료하였고, 아이디어 창출 건수는

총 300건, 아이디어 권리화 건수는 총 127건으로 조사되었다.

박주연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장은 “IP 창조 Zone은 누구나 무

료로 이용 가능하고, 지역 주민 가까이에 소재하고 있어 해당 지

역 주민의 지식재산권 접근성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”며 “인

천의 경우, 전국 4위의 산업재산권 출원*(’13년 기준, 약 1만5천건)지

역으로 개인의 특허출원 비중도 높아** 향후 인천 IP 창조 Zone의

활약이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* ’13년도 지역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

: 서울(약13.8만건), 경기(약10.3만건), 대전(약1.6만건), 인천(약1.5만건)

** 최근 10년간 인천지역 출원주체별 특허출원비율(’02～’13 한국의 특허동향)

: 기업(56.16%), 개인(37.82%), 교육(5.38%), 공공(0.64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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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IP 창조 Zone 개요

□ 사업 내용

ㅇ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권리화 및 사업화지원을 위해 지역지식재산

센터 내 창작교실-특허연구실-창업보육실의 단계별 프로그램을 마

련

* (창작교실) 발명·창업절차 교육 및 아이디어 관련 3D 설계, 모형제작 등 수행

* (특허연구실) 우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사업으로 연계되도록 권리화 지원

* (창업보육실)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사업화 중점 지원

창업보육실 ⇨ 1년
▸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업화 지원

▸시제품 제작시 필요한 장비 활용 연계

특허연구실 ⇨ 3개월
▸전문가 지원을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및 특허 출원

▸설계안 도출 및 시작품 제작

창작교실 ⇨ 3개월
▸아이디어 발상기법, 특허정보 검색 등 교육

▸3D 조형기 등을 통한 구현 실습 등

□ 그간의 실적

ㅇ 프로그램 수료현황

구분
창작교실 특허연구실

입교생 수료생 수료율 입교생 수료생 수료율
’14 210 148 70.5% 124 109 87.9%
’15 208 131 63.0% 107 80 74.8%
총계 418 279 66.7% 231 189 81.8%

ㅇ 아이디어 단계별 지원현황

구분 강원 광주 대구 부산남부 총계

IDEA 창출건수 80 94 61 65 300

IDEA 구현건수 45 8 34 37 124

IDEA 권리화건수 44 34 24 25 127


